
지방과학기술진흥회, 기술현장 의견 수렴

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김도연 위원장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들이 '현장 방문단'을 꾸려 2011년 말

까지 7개 광역경제권을 순차적으로 돌며 지역 R&D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7월4일 밝

혔다.

현장 방문단은 7월 6~7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주 소재 대학·기업·R&D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

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.

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&D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

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·부지사가 참석하는 '광역시·도 부단체장 간담회'도 정기

적으로 개최한다.

광역시·도 부단체장 간담회 첫 회의는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리며, △지

방 R&D 예산 효율화 △지방 R&D 사업의 체계적 추진 △지자체 R&D 종합조정체계 구축 지원 등이 주로 논

의될 예정이다.

이석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과장은 "현장 방문과 광역시·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제시, 건의된 의

견들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 <화학저널 2011/07/05>


